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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enrich a country’s food culture, it is essential that residents understand and care about that culture. Although various

efforts to globalize Korean food have been made outside Korea, the importance of understanding Koreans’ perception of

and increasing interest in Korean food has been neglected. Thu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cognitive structures

regarding Korean food among 30 Koreans living in metropolitan cities using in-depth laddering interviews based on the

means-end chain theory. The most dominant cognitive structures toward Korean food were familiarity (attributes), ease of

digestion and health (functional consequences), sense of responsibility and will to live (psychosocial consequences), and

family affection and sense of achievement (values). In short, Koreans were found to consume Korean food to achieve

perceived high-dimensional values rather than simply for its attributes or benefits. These findings have important

implications for future strategies and policies aimed at increasing Korean food consumption by Koreans, as they suggest that

underlying and symbolic values rather than the attributes of Korean food are more effective in promoting its consumption.

Further studies on understanding perceptions and values using a larger Korean population are needed to preserve and

further develop Korean food.

Key Words: Korean food, cognitive structures of Korean food, means-end chain theory, laddering technique,

globalization of Korean food

I. 서 론

2009년 한식세계화 추진위원회의 출범을 시작으로 국외에

서는 한식의 인지도를 높이고 한식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는

등 한식세계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 왔다. 하지만

한식에 대한 관심을 질적·양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국외

에서의 노력에 비하여 국내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노력

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경시되어왔다. 음식은 국가와 민

족의 삶이 내재된 문화의 상징이자 정치, 경제, 사회 등과 상

호작용을 해온 결과로 역사적 유산의 의미를 지닌다(Agenda

Research Group 2005). 자국민의 자국 문화와 음식에 대한

강력한 관심과 이해 없이는 국가 역시 바로 서기 어려우며,

자국의 문화와 음식에 대한 관심과 의식 수준이 높아질 때

에만이 비로소 음식문화의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해진다. 그

러므로 한식세계화의 바람직한 성공을 위해서는 한국인의 한

식과 관련된 인식 및 가치체계를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

식에 대한 자긍심 고취, 한식 소비의 증가 등의 과정을 이루

어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다.

정부의 한식세계화 사업 추진과 더불어 한식 및 한식당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많

이 수행되어왔다. 주로 한식에 대한 외국인의 인식, 선호도

조사(Park et al. 2009; Choi & Lee 2010; Lee et al.

2010; Cha et al. 2012)와 한국, 한식의 이미지에 관한 연구

(Shon 2011; Lee et al. 2012)가 수행되었으며, 외국인을 대

상으로 한식에 대한 인식이나 선호도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다각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왔다.

반면에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한식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및 기호도(Bae et al. 2011; Lee et al. 2012)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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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을 대상으로 한 맛 기호도 조사(Kang & Lee 2008; Jin

et al. 2009) 등의 실태 조사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한식에 관해 수행된 이전의 연구는 대부분 한식에 대한 인

식, 선호도 및 지식 등에 관한 연구로 한국인의 한식에 대한

포괄적인 생각이나 인지구조를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한국인의 내면에서 한식이 차지하는 위치를 알아보고

자 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한식의 진일보(進一步)를 위

해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뿐만 아니라 한국인을 대

상으로 하여 한국 음식문화와 관련된 인지구조를 파악하고

그 기저에 있는 가치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노력이 바탕이 될 때만이 한식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올바른 방향과 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

질적 연구 방법은 선행연구가 많지 않은 경우에 조사대상

자들이 특정 개념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드러내 보일 수 있

는 적절한 방법이다(Roininen et al. 2006). 한국인이 한식을

어떻게 인지하는가를 다룬 선행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한식과 관련된 한국인의 인지구조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양

적 연구 방법에 비하여 질적 연구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

합하다. 특히 수단-목적 사슬 이론(means-end chain theory)

은 응답자가 특정 대상을 연상할 때 떠올리는 속성이나 특

징이 응답자 개개인에게 제공하는 혜택이나 결과와 연결되

어 마음속에서 구조화된다는 이론을 기초로 한다(De Ferran

& Grunert 2007; Lee et al. 2009). 수단-목적 사슬 이론을

실제 연구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특정 대상의 속성, 결과, 그

리고 이와 관련된 개인적 가치를 찾아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심층면접(in-depth interview) 방법인 래더링(laddering) 기법

이 사용된다(Grunert et al. 2001).

지금까지 수단-목적 사슬 이론을 기초로 한 래더링 기법은

소비자의 음식 선택 행동에 관한 인지구조를 알아보기 위해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성공적으로 사용되어 왔다(Santosa &

Guinard 2011; Lee et al. 2014; Arsil et al. 2014). Santosa

& Guinard(2011)는 캘리포니아 북부지역에 거주하는 미국인

63명을 대상으로 하여 올리브유(extra virgin olive oil)의 소

비 및 구매와 관련된 올리브유의 속성, 결과, 개인적 가치를

알아보기 위하여 소프트 래더링 기법을 적용하였다. 수입된

올리브유만을 구매하거나 모든 종류의 올리브유를 구매하는

소비자에 비하여, 현지에서 생산된 올리브유만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간단한 가치체계를 보였다. 또한 현지

에서 생산되는 올리브유를 소비하는 사람은 개인적 유대감

(personal connections)이나 친구에 대한 지지(supporting

friends) 등과 같이 보다 간접적인 속성이나 결과에 의해 구

매동기가 형성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에 반해 수입 올리

브유의 소비자는 가격이 구매동기를 형성하는 주요 요인으

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올리브유와 관련된 다른 속성보다도

올리브의 원산지가 올리브유 구매를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속성으로 조사되어, 올리브유 산업의 성장 및 판매 촉진을

위해서는 올리브의 원산지에 대한 강조가 가장 효과적임을

보고하였다. Lee et al.(2014)은 중국 항저우에 거주하는 중

국인 600여명을 대상으로 건강한 음료(healthy drink) 섭취와

관련된 제품의 속성, 이들 속성에 따른 결과 및 개인적 가치

를 도출하기 위하여 수단-목적 사슬 이론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중국인의 건강한 음료 섭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가치는 안전(security), 쾌락(hedonism), 박애(benevolence),

자율(self-direction) 등의 4가지로 나타났다. 특히, 4가지의

가치 중에서도 건강 음료 선택에 있어서 ‘안전’이라는 가치

가 중요하게 생각되므로,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 음료관

련 마케팅 전략은 식품 안전에 대한 고려가 최우선시 되어

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바 섬에 거주하는 자바인(Javanese)

을 대상으로 수행된 최근의 연구(Arsil et al. 2014)에서는 거

주 지역(도시, 농촌)에 따라서 로컬푸드의 구매 동기에 영향

을 미치는 로컬푸드의 속성, 혜택, 가치체계의 차이를 알아

보기 위하여 수단-목적 사슬 이론을 활용하였다. 도시와 농

촌 지역 거주자에게서 모두 로컬푸드의 구매 동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돈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save money)

과 건강상의 이점(health benefits)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정

부에서 로컬푸드 소비 촉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서 이들의 연구를 통해 도출된 두 가지 동기에 대한 강조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처럼 수단-목적 사슬 이론을 적

용하여 수행된 이전의 연구를 바탕으로 수단-목적 사슬 이론

을 활용하여 한국인이 한식을 통해 얻고자하는 가치와 그 가

치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한식의 속성 사이의 관련성을 파악

함으로써 한국인의 한식과 관련된 가치체계에 대한 통찰력

확보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단-목적 사슬 이론을 기초로 한 래

더링 기법을 적용하여 끊임없이 ‘왜?’라는 질문을 반복하는

과정을 통하여 한국인의 잠재의식 속에 있는 한식과 관련된

인식구조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식과 관련된 정책

및 홍보의 목표가 한식을 통하여 한국인이 중요하게 생각하

는 가치를 충족하도록 하는 동시에 한식의 계승과 발전에 도

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기초적인 자

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연구  내용  및  방법

1. 조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수단-목적 사슬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소프트

래더링 기법을 적용한 심층 인터뷰를 수행하여 한국인의 한

식과 관련하여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와 이에 동반되는 한식

의 속성 및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윤리적 고

려를 위하여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 연구의 목적

과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의 면제

승인을 받은 후에 인터뷰를 실시하였다(IRB No. 52-1).

본 연구에서는 비확률 표본추출기법인 눈덩이 표집법

(snowball sampling)을 사용하여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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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연구자의 주변에서 음식에 대한 관심이 많고 한국음식

을 15년 이상 먹어온 한국인을 대상으로 연구 목적과 내용

을 설명한 후 도움을 청하였다. 이들 1차 조사대상자 5명으

로부터 다른 참여자를 2명씩 소개받아 표본을 확대해나갔으

며, 2차 조사대상자 10명에게 또다시 다른 참여자를 1-2명씩

소개 받아 표본을 확대하였다. 1, 2, 3차 조사대상자 모두 연

구 참여에 대하여 저항감을 느끼지는 않았으며 연구자가 직

접 연구 목적과 내용, 비밀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는 과

정에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동의를 한 후에 인터뷰를 진

행하였다. 일반적으로 소프트 래더링 인터뷰 기법을 이용하

여 한 가지 대상과 관련된 가치체계를 조사하는 경우, 권장

되는 피험자 수는 30명 내외이다(Klenosky et al. 1993;

Grunert 1995; Roininen et al. 2006).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역시 서울·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한국 성인 30

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인터뷰는 2013년 5월

2일부터 5월 14일까지 13일간 실시되었으며, 개인별 인터뷰

시간은 약 1시간 내외 소요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한국음식과 관련된 속성, 결과, 가

치를 도출하기 위하여 단계별로 질문 항목을 구성하였다. 또

한 인터뷰 대상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어체를 사용

하였으며, 래더링 기법을 적용한 선행연구(Krystallis et al.

2008; Barrena & Sanchez 2009; Han & Seo 2009)와 3회

의 예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 항목을 구성하였다. “한

식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은 “한식이 다른 나

라의 음식과 구별되는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

는 질문으로 시작하여,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

까?”, “귀하께 그 이유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

게 함으로써 귀하께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등

의 질문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가면서 대상자의 응답을 유도

하였으며, 한식과 관련된 인터뷰가 끝난 후에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성별, 연력, 결혼 여부, 직업, 교육 및 소득 수준,

평소 한식 섭취 빈도)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였다.

2. 분석내용 및 방법

래더링 기법을 적용한 심층 인터뷰가 끝난 후에 수집된 모

든 내용으로부터 공통적인 패턴을 찾아내는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내용 코드 요약표

및 함축 매트릭스 작성, 가치계층도 도출 등 일련의 절차를

통해 인터뷰 자료를 분석하였다.

1) 내용 코드 요약표(Summary Content Code) 작성

본 연구에서 소프트 래더링 기법을 통하여 수집된 조사대

상자 30명의 인터뷰 내용은 연구 목적에 따른 분석 가능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외되는 사례 없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수단-목적 사슬 이론을 기반으로 소프트 래더링

기법을 적용하는 경우 3명의 분석 인원이 각각 수집된 자료

의 내용을 분석한 후 분석 결과의 공통적인 부분을 채택하

는 방식을 통하여 분석 단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게

된다(Krystallis et al. 2008; Santosa & Guinard 2011). 본

연구에서 역시 분석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3인의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관련 문헌과 선행연구를 참고하

여 인터뷰 내용을 속성(Attributes-A), 결과(Consequences-

C), 가치(Values-V)로 분류한 후, 연구자 간의 의견 일치율이

약 80% 이상인 경우 공통된 의견을 선택하여 적용하였다

(Gengler & Reynolds 2001; Jaeger & MacFie 2001; Skytte &

Bove 2004). 그 외의 경우에는 합동 토론을 통하여 완전 합

의에 도달하도록 하여(Pieters et al. 1995; Klenosky 2002)

분석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전체 조사대상

자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도출된 모든 내용을 속성, 결

과, 가치의 세 수준으로 분류하고 각각에 해당되는 세부적인

내용에 숫자를 부여하여 내용 코드 요약표를 작성하였다.

2) 함축 매트릭스(Summary Implication Matrix) 작성

내용분석을 통하여 작성된 내용 코드 요약표를 기초로 하

여 속성-결과-가치의 관련성 정도와 빈도를 보여주는 행렬표

인 함축 매트릭스를 작성하였다. 수단-목적 사슬은 개념들 간

의 연관성으로 나타내며 이러한 연관을 함축으로 표현한다.

함축은 두 개념 간의 직·간접적인 인과관계에 대한 인식으로,

각 요소가 다른 요소로 연결되는 횟수를 보여줌으로써 한식

의 속성, 결과, 가치가 서로 얼마나 자주 연결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Langerak et al. 1999).

3) 컷오프(cut-off) 수준 결정 및 가치계층도(Hierarchical Value

Map) 도출

심층 인터뷰를 통하여 수집된 정성적 자료는 내용 코드 요

약표 및 함축 매트릭스를 바탕으로 하여 정량적 정보인 가

치계층도를 작성하는 교차, 변환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함

축 매트릭스에 나타난 모든 연결 관계(래더, ladder)를 가치

계층도 상에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계층도 작성 시에는 중요한 연결 관계를 보다 잘 표현

해내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연결을 잘라내는 컷오

프 수준의 결정이 필요하다(Reynolds & Gutman 1988). 컷

오프 수준의 설정은 조사대상자의 수와 함께 1회 이상 언급

된 활성화 연계 수의 55-70%를 설명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며, 유용한 정보를 가장 많이 제시하

면서도 타당한 해석이 가능한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Skytte & Bove 2004). 이에 본 연구에서는 Reynolds &

Gutman(1988)와 Skytte & Bove(2004)가 제시한 기준에 따

라서, 총 연결 관계의 55-70%를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컷

오프 수준 중에서 한국인의 한식에 대한 가치구조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컷오프 수준인 7을 기준으로 하

여 그 이상의 관계만을 포함하는 가치계층도를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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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조

사대상자의 일반 사항으로는 남성이 15명, 여성이 15명이었

으며, 20대가 11명, 30대가 6명, 40대가 7명, 50대가 6명이

었다. 한식 섭취 빈도는 하루에 2회 이상을 섭취하는 경우가

14명으로 전체 조사대상자의 47%를 차지하였으며, 한식을

하루에 1회 섭취하는 조사대상자는 11명, 1주일에 4-6회 섭

취하는 경우는 5명으로 나타났다. 결혼 여부에 따라서 살펴

보면 미혼이 16명, 기혼이 14명이었다. 직업은 다양한 직종

의 직장인이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생 혹은 대학원생이

9명, 전업 주부는 5명, 기타의 경우는 2명이 포함되어 있었

다. 교육 수준은 대학원 졸업이상이 12명으로 가장 높은 비

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어서 대학교 졸업 11명, 전문대

졸업 5명, 고등학교 졸업 이하 2명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가

구 소득은 500만원 이상인 경우와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

만인 경우가 각각 7명으로 그 비율이 가장 높았다.

2. 내용 분석을 통한 한국 음식과 관련된 속성, 결과, 가치 도출

본 연구에서는 래더링 기법을 적용한 일대일 심층 인터뷰

를 바탕으로 조사대상자가 한국음식에 대하여 중요하게 생

각하는 속성(Attribute-A), 결과(Consequence-C), 가치(Value-

V)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한식을 오랜 시간동안 경험해 온

조사대상자들이 한식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파

악할 수 있는 질문으로 인터뷰를 시작하여 언급한 속성이 중

요하다고 응답한 이유에 대한 질문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감

으로써 한식을 통해 얻게 되는 결과와 개인적인 가치를 도

출하였다. 다음은 실제로 진행된 인터뷰 내용의 예시로 인터

뷰를 통하여 속성, 결과, 가치를 도출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연구자: 한식이 다른 나라의 음식과 구별되는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담백하고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속성; Attribute-A)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한식은 편안한 음식(A)이라고 생각

해요.

연구자: 한식이 편안한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

니까?

응답자: 한식은 다른 나라 음식에 비해서 기름지지 않고 짜거

나 맵지 않은 것 같아요(A). 그런 특징 때문에 먹을 때도 먹고

난 후에도 부담 없이 편안하니까요. 늘 먹어왔으니까 음식에 대

한 거부감도 없고 그래서 편안한 음식이라고 생각해요. 편안하

기 때문에 건강에도 좋다(결과; Consequence-C)고 생각되고요.

연구자: 한식을 먹을 때나 먹고 난 후에나 부담이 없어서 편안

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편안한 음식을 먹는 것이 귀하

께 왜 중요하신가요?

응답자: 나이를 먹다보니 성인병 같은 것도 생각하게 되고, 아

무래도 한식에는 튀김 같은 종류의 음식이 적으니까 건강에 도

움이 될 것(C)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까지는 음식을 한식

이나 양식이나 구별 없이 먹었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남은 인

생을 건강(C)하게 보내고 싶으니까. 그런 점에서 편안한 음식

이 내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한식을 더 먹게

되죠.

연구자: 남은 인생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 한식을 드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왜 중

요하신가요?

응답자: 이제는 건강 문제가 자녀들이나 가족 전체에 크게 영

향을 미치기 때문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내가 건강하지 않

으면 자녀들이 가지게 되는 경제적 부담뿐만이 아니라 심리적

으로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건강해야지 어떤 일에

대해서 의욕적으로 할 수 있고(C) 긍정적인 마음도 생기고(C),

가족들을 잘 보살펴줄 수 있으니까요(C). 가정이 사회에서 가

장 작은 단위잖아요? 가정이 바로 사회 활동을 위한 재충전의

장소이기 때문에 가정이 건강하고 편안해야 가족들이 사회로

나가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편 같은 경우에는 사회 활동을 통해서 가정의 경제

를 책임지고 있고 아이들은 지금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는 단

계이고,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니까 아이들이 이런 과정에서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별 문제없이 잘 할 수 있도록 도

와주는 것이 엄마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건강해야

엄마로서의 역할도 잘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C).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Category Frequency

Sex
Men 15

Women 15

Age (years)

20-29 11

30-39 6

40-49 7

50+ 6

Frequency of 

eating Korean 

foods

≥2 times/day 14

1 time/day 11

4-6 times/week 5

Marital status
Single 16

Married 14

Occupation

Students 9

Employed 14

Housewife 5

Others 2

Education level

Less than high school 2

College 5

University 11

More than graduate school 12

Average

household monthly 

income (Won)

<1,000,000 2

1,000,000 to <2,000,000 7

2,000,000 to <3,000,000 5

3,000,000 to <4,000,000 5

4,000,000 to <5,000,000 4

≥5,000,000 7

Total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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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귀하께 자녀들에게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왜

중요하신가요?

응답자: 음. 자녀들이 성장에서 사회에서 자기의 몫을 잘 해나

가는 것을 보면 부모로서의 책임을 잘 해내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기쁘고 행복해요(가치; Value-V). 가족

의 행복(V)이라는 게 나 혼자 행복하다고 가족 모두가 행복해

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 편안하고 건강해야만 다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서 참 중요한 부분

인 것 같아요.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한식과 관련된 속성, 결과, 가치

를 도출하였다. 위에 제시된 인터뷰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

이 한 개인의 응답 내용에는 한식과 관련된 한 개 이상의 속

성, 결과, 가치 등 다양한 요소가 포함되어있었다. 조사대상

자는 인터뷰에서 한식에 관한 생각, 감정 등을 표현하기 위

하여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조사대상자마다 한식

과 관련된 속성, 결과, 가치를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한 서로

다른 표현을 유사한 의미를 지닌 표현끼리 하나로 묶어서 각

요소를 대표할 수 있는 속성, 결과, 가치의 내용 코드로

<Table 2>와 같이 요약하였다.

한식의 속성(A)은 ‘익숙함’, ‘다양성’, ‘반상차림’, ‘전통’, ‘풍

부한 채소·나물’, ‘저지방·담백함’, ‘밥’, ‘발효식품’, ‘맛이 좋

다’, ‘조리시간이 길다’, ‘푸짐하다’ 등 11개의 내용 코드로

요약되었다. 결과(C) 수준에서는 ‘건강’, ‘영양 균형’, ‘소화

가 잘 된다’, ‘포만감’, ‘맛의 즐거움’, ‘삶의 활력’, ‘삶의 의

욕’, ‘심리적 안정·위안’, ‘향수’, ‘긍정적인 태도’, ‘인간적인

책임감’, ‘풍요로운 삶’, ‘전통 유지’ 등 13개의 내용 코드가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가치(V) 수준에서는 ‘행복’, ‘성취감’,

‘가족애’, ‘좋은 관계 형성’, ‘자기만족’, ‘자기존중’ 등 6개의

요소가 내용 코드로 도출되었다.

3. 함축 매트릭스 작성

조사대상자의 한식과 관련된 가치체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도출된 내용 요약 코드표를 참고하여, 속성-결과-가치의 각

요소 간의 직접적인 연결 관계를 속성-결과(A-C), 결과-결과

(C-C), 결과-가치(C-V)의 세 가지 단계로 함축 매트릭스를 작

성하여 제시하였다<Table 3>. 속성-결과(A-C) 단계에서는

A1(익숙함)-C3(소화가 잘 된다)와 A2(다양성)-C5(맛의 즐거

움)가 16회의 연계성을 보여 가장 강한 연결 관계를 나타내

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A5(풍부한 채소·나물)-C1(건강)이 15

회 연계되어 두 번째로 강한 연결 관계를 보였다. 결과-결과

(C-C) 수준에서는 C2(영양 균형)-C1(건강)에 20회 관련되어

강력한 연계를 보였으며, C3(소화가 잘 된다)-C1(건강)이 17

회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나 두 번째로 높은 연관성을 확인

하였다. 결과-가치(C-V) 단계에서 C7(삶의 의욕)-V2(성취감)

의 연결 관계가 17회로 가장 높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C1(건강)-V1(행복), C11(인간적인 책

임감)-V3(가족애)는 모두 10회 연계되어 두 번째로 높은 연

관성을 보였다. 그 외의 결과와 가치의 연결은 대체적으로

고루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결과-

가치 간 연결 관계에서 30명 중 11명이 언급한 가치인 ‘V5

(자기만족)’는 결과 변수(C)와의 연결 관계가 약하여 가치계

층도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이다.

4. 가치계층도의 도출과 해석

작성된 함축 매트릭스를 바탕으로 컷오프 수준을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연결고리를 구성하여 <Figure 1>과 같이 가

치계층도를 작성하였다. 가치계층도는 속성, 결과, 가치 수준

의 모든 요소의 연결 관계를 포함한 함축 매트릭스를 도식

화한 것으로, 완성된 가치계층도를 통하여 한국인이 한식의

여러 가지 속성들로부터 어떠한 결과를 얻고자 하며, 그 결

과로부터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연결 관계의 숫자가 증가할수록 강한 연계성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한국인이 인지하는 한식

<Table 2> Summary content code for Korean food

Attribute (A) Consequence (C) Value (V)

A1 Familiarity C1 Health V1 Happiness

A2 Variety C2 Nutritional balance V2 Sense of achievement

A3 Korean traditional table setting C3 Ease of digestion V3 Family affection

A4 Tradition C4 Satiety V4 Building a good relationship

A5 Abundant vegetables C5 Pleasure of taste V5 Self satisfaction

A6 Low-fat & simplicity C6 Vitality of life V6 Self respect

A7 Cooked rice (bap) C7 Will to live

A8 Fermented food C8 Psychological stability & comfortment

A9 Good taste C9 Nostalgia

A10 Long cooking time C10 Positive attitude

A11 Large portion sizes C11 Sense of responsibility

C12 Affluent life

C13 Preservation of tradition

11 1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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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속성, 결과, 가치 사이의 주요 연결 관계에 관한 이해가

가능해진다. 본 연구에서는 가치계층도에서 속성, 결과, 가치

를 나타내는 도형의 모양을 다르게 하여 속성-결과(기능적

결과, 심리사회적 결과)-가치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하도록 하

였다. 각각의 도형 안의 숫자(n)는 해당 요소가 선택된 총 횟

수이고, 연결선에 표시된 숫자는 속성, 결과, 가치 요소가 얼

마나 자주 연결되었는가를 의미하며 숫자가 증가할수록 강

한 연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컷오프 기준치인 7회 이상의 연결 관계를 갖는 속성은 총

11개 요인 중에서 7가지, 결과는 13개 요인 중 11가지, 가치

의 경우 6개 요인 중 4가지로 나타났다. 30명의 전체 조사대

상자는 ‘익숙함(n=26)’, ‘반상차림(n=19)’, ‘풍부한 채소·나물

(n=18)’이 한식의 중요한 속성이라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전체 조사대상자가 한식을 접할 때 다른 나라의 음

식에서는 느낄 수 없는 익숙함을 가장 먼저 인식하게 된다

는 사실을 의미한다. 한식의 속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

로는 기능적 결과의 경우 ‘건강(n=30)’, ‘소화가 잘 된다

(n=26)’, ‘영양 균형(n=21)’ 등을 꼽았고, 심리사회적 결과로

는 ‘삶의 의욕(n=26)’, ‘삶의 활력(n=25)’, ‘맛의 즐거움

(n=24)’ 등을 들어 응답하였다. 한식의 속성과 이를 통하여

얻게 되는 결과를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는 ‘행복(n=21)’

과 ‘성취감(n=21)’이 가장 많은 응답자에 의해 언급된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한식을 통해 궁극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면

서 행복감이나 기쁨을 느끼는 것과 열심히 일을 하거나 목

표한 바를 달성하면서 성취감을 느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치계층도를 통하여 알아본 결과, 전체 조사대상자들에게

나타나는 지배적인 가치체계는 있어서 한식의 ‘익숙함’을 통

하여 ‘소화가 잘 된다’, ‘건강’ 등과 같은 기능적 결과를 얻

고, 이를 통하여 ‘인간적인 책임감’과 ‘삶의 의욕’ 등의 심리

사회적 결과를 얻음으로써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인 ‘가족애

’와 ‘성취감’을 실현하고자하는 것이었다. 또한 한식의 ‘다양

성’을 통하여 느끼는 ‘맛의 즐거움’이 ‘삶의 활력’과 ‘긍정적

인 태도’를 가지게 하여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자하는 가치

와 비교적 강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Figure 2>.

Homer & Kahle(1988)에 의하면 소비 가치는 성취감, 자기

만족, 자기존중 등의 내부 가치(internal values), 행복과 같은

외부 가치(external values), 그리고 인간관계적 가치(interpersonal

values)의 3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분류에 따르

면, 한국인이 인식하는 한식의 속성과 이를 통하여 나타나는

결과(혜택)는 자신의 능력을 갖추고 개인의 목표를 달성함으

로 실현하게 되는 등 개인의 내면과 관련된 내부 가치인 ‘성

<Table 3> Summary Implication Matrix of attribute-consequence-value for Korean food (n=30)

Code
Consequence Value

C1 C2 C3 C4 C5 C6 C7 C8 C9 C10 C11 C12 C13 V1 V2 V3 V4 V5 V6

Attribute

A11) 2  16 2 2 2  10 7   1 2

A2 1 9  2 16       2  

A3 1 12          3  

A4 6  2  2        10

A5 15 2 2       1    

A6 8  11           

A7 1  2 1  1  6     2

A8 8  1  2         

A9    3 3 2        

A10     1   5      

A11      1      3  

Consequence

C1     1 2 16 1  1 11 2  10  3 1 5  

C2 20   1                

C3 17     2 3 7            

C4 1    5 2 1       3      

C5 1    12 3  1     5    3  

C6       8 1  9  1  3  2 3 1  

C7 1         2 6 1  2 17 1  3  

C8 2    2 4 7   3 2 2  4  1 2 3  

C9        14            

C10       5    2   1  2 7  1

C11 1     1        1  10    

C12      2 1 3  2    3     1

C13                2    

1)Each code was defined in Table 2.



한식에 대한 한국인의 인지구조 95

취감’, 개인을 둘러싼 외부 환경과 관련된 외부 가치인 ‘행

복’, 인간관계적 가치인 ‘가족애’, ‘좋은 관계 형성’ 등 다양

한 성격의 가치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외국인을 대

상으로 아시아 음식에 대한 인식과 한식당 이용 시에 나타

나는 인지구조를 탐색한 이전의 연구(Lee et al. 2009; Yang

et al. 2009)에서 외국인이 추구하는 가치는 ‘행복’, ‘좋은 관

계’, ‘자기만족’, ‘성취’ 등으로 본 연구에서 한국인이 한식을

통하여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와도 유사한 점을 찾아볼 수 있

었다. 이 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경우 외국인과 달리 한식을

통해 추구 ‘가족애’와 같은 가치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한국 사회가 유교 문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유교 문화를 기반으로

한 한국 사회에서 가정은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이며, 동시

에 가족은 개인, 사회, 국가에서 더 나아가 우주까지 포괄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받아들였던 거대한 존재였던 만큼 한국인

은 가족에 대한 애착이 크다(Yang 2002; Lee 2009). 또한

외국에서 한류를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는 가장 큰 이유로 한

국 문화에 녹아있는 따뜻한 가족애를 가장 많이 꼽는 것으

로 보고한 이전의 연구(Choi 2007)를 통해서도 ‘가족애’의

추구는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한국인의 특성임을 알 수 있

으며, 이와 같은 특성이 한식을 소비하는 행동에서도 표출된

것으로 생각된다.

<Figure 1> Hierarchical value map for Korean food of study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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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수단-목적 사슬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질적

연구 방법인 소프트 래더링 기법을 통하여 한국인이 인지하

는 한식의 속성과 혜택 및 한국인이 한식을 선택하는 동기

와 관련된 가치를 찾아내었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은 익

숙한 한식의 섭취를 통하여 건강을 유지하며, 이를 바탕으로

삶의 의욕이 높아지고 인간적인 책임을 다함으로써 성취감

과 가족애를 실현하고 있었다. 또한 여러 가지 재료로 조리

한 다양한 반찬으로 구성된 한식의 섭취는 조사대상자들로

하여금 맛의 즐거움을 느끼게 하고 나아가 삶의 활력과 긍

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함으로써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

는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한식의 속성은 양적 조사를 통해 수

행된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사용되는 한식의 속성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 얻어진 본 연구의 결과를 양적 연구 방법에 기반을 둔

기존의 연구 결과와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만, 본 연구에서 도출된 한식의 속성이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한식의 속성과 비슷하게 나타났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익

숙함’ 및 ‘반상차림’ 등 이전의 양적 연구에서는 발견되지 않

았던 한식의 속성까지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다. 이 외에

도 본 연구에서 한국인의 한식과 관련된 개인적 가치를 알

아본 결과, 한국인이 한식을 소비하는 것은 단지 한식의 속

성 혹은 한식을 통하여 얻게 되는 결과(혜택)에 대한 기대뿐

만 아니라 삶의 중요한 원칙이 되는 가치와의 상호작용을 통

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한국인들로 하

여금 한식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한식을 선택하고 소

비하는데 있어서 한식의 속성을 강조하기 보다는 개인이 추

구하는 근원적이고 감성적이며, 상징적인 가치를 바탕으로

설득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겠다. 본 연구

에서 도출한 한식과 관련된 인지구조는 개인의 학습과 경험

을 반영하므로 생애주기나 인구통계학적 특성, 사회 구조에

따라 변화하는 문화와 개인의 가치를 이해하는데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이 본 연구

는 한식에 대하여 새로운 발견과 이해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

시에 한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과 이를 통해 실현하고

자 하는 한국인의 궁극적인 가치를 조사했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다.

위와 같은 의의와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

지 제한점을 지닌다. 첫째, 연구 대상을 서울과 경기지역의

거주자로 한정하였다는 점이다. 한식과 관련된 한국인의 인

지구조를 보다 정확하게 도출하기 위해서는 전국 단위의 연

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조사대상자를 인구통계학

적 특성에 따라 세분화하여 특성이 비슷한 집단별로 한식에

대한 인지구조를 도출하여 집단 간의 차이를 비교한다면 유

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질적

연구는 잘 알려지지 않은 변수나 양적 연구로는 설명하기 어

려운 주제나 연구 대상에 대한 통찰력을 얻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 역시 유용하고 풍부

한 의미를 지닌다. 둘째, 래더링 기법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

어서 다른 질적 연구 방법과 마찬가지로 연구자의 객관성 유

<Figure 2> Dominant cognitive structure towards Korean food of study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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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및 전문성에 대한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래더링 기

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연구자의 영향력을 최대한 배제하

고 인터뷰의 절차를 객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인

터뷰의 진행과 분석 과정에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한식과 관련된 한국인의 인지구조에 대하여 깊

이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하여 예비 조사 및 연구자와 응답자

간 내용 확인 등의 절차를 통해 연구의 객관성 확보하고, 인

터뷰 진행 시 사적인 감정 혹은 치우친 판단을 배제하는 등

다양한 노력하였으나, 연구 방법의 특징으로 인한 제한점은

여전히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래더링 기법을 통하여 한식의 속성과 관련

된 혜택, 가치를 포함한 인지구조를 도출하였으나 일반화시

키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구조화된 설

문지를 통한 양적 연구 방법을 수행하여 보다 객관적인 결

과를 얻을 수 있는 연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또한 연구대상을 한국인뿐만 아니라 문화권이 다른 나라의

소비자로 확장한 연구가 필요하겠다. 문화권 혹은 나라별로

한식에 대한 인지구조를 도출하여 비교한다면 문화적 특성

에 따라 나타나는 한식의 선택 속성 및 추구하는 가치 차이

등에 대한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더해 다른

나라의 한식 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한식의 인지

도와 소비를 증대시키기 위한 전략 중 문화적 측면의 내용

에 관한 근거를 제시해줄 수 있겠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

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한식에 대한 인식 및 가치체계

도출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된다면 한국의 성숙한 음식

문화 형성과 더불어 한식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한 기틀 마련

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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